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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어린이집은 다수의 영유아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높다. 특히 

영아는 주변을 탐색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위험한 행동에 따르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충동적으

로 행동하기 때문에 영아기 사고는 어느 연령대보다 빈번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다. 사고 발생

률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많으며 만 2세미만 영아는 화상과 중독사고가 많고, 만 2세 영아는 운동 

능력이 증가하면서 열상, 타박상, 골절상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1].

영아는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양육자가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수 

있으며 양육자의 부적절한 감독은 영아기 상해의 주 요인이다[28].영아기 상해는 특히 후유증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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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supervision behaviors, self-efficacy, and job stress of childcare 

teachers for infant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whether the childcare teachers' supervision behaviors affected 

self-efficacy and job stress and whether their self-efficacy acted as a mediating effects on job stress and 

supervisory behaviors. The participants were 292 childcare teachers for infants in Seoul and Gyeonggi-do. The 

instruments utilized were the parent supervision attributes scale,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and teacher 

self-efficacy scale. The data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ich Baron & Kenny first proposed, was conducted.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on effect was verified by the Sobel 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hildcare teachers' supervision behavior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teachers' self-efficacy, while 

the teachers' supervision behaviors and self-efficacy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job stress. Second, job 

stress appeared to have a negative on supervision behaviors. Self-efficacy appear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upervision behaviors.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was verifi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ion behaviors and job stress. The more self-efficacy the childcare teachers had, the more supervision 

behaviors they performed. The greater their self-efficacy, the more the childcare teachers were able to control 

job stress. Therefore, by enhancing the self-efficacy of childcare teachers, their level of supervision behaviors 

should increase and their level of job stress should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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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금

반하는 장애로 이어지거나 사망으로 전이되는 가능성이 높아서 

영아의 안전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학대나 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도적인 상해와 사고로 야기되

는 영아기 상해를 구분하고 사고로 인한 상해를 예방하는 방법으

로 수동적인 전략 및 적극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영아기 상해예

방을 위한 수동적 전략은 환경적·구조적 중재를 의미하며 가스

탐지기를 설치하거나, 안전문을 달거나, 콘센트 안전덮개를 씌우

거나, 위험한 물건을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것 등

을 들 수 있다[41]. 영아기 상해예방을 위한 적극적 전략은 영아

가 물놀이를 하거나 목욕을 할 때 성인이 영아 옆에서 감독을 하

는 것과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감독을 들 수 있다. 영아의 사

고로 인한 상해 발생을 예방하는 최적의 방법은 영아의 발달수준

에 적합한 양육자의 감독이다[30, 37]. 

어린이집에서 영아 보육교사는 다양한 보육활동을 통해 영아의 

제반 발달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영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

해야 하는 책임을 지닌다. 영아를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해 교사는 

항상 영아를 관찰하고 감독한다[10, 27]. 왜냐하면 양육자가 감독

을 충실히 하는 경우 영아의 상해 발생률이 낮아지고 심각한 상해 

발생률 또한 낮아지기 때문이다[38, 42]. 또한 양육자가 영아와 신

체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감독하는 것이 영아의 사고로 인한 상해

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감독 전략이기 때문이다[28, 34].

영유아에 대한 부적절한 감독이 영유아의 사망과 상해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어 왔지만[28], 보육자의 영아에 대한 감독 수준

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다. 감독에 대한 행동적 개념은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가까이 가고, 지속적으로 보는 것으

로 정의할 수 있다[45]. 이에 영아에 대한 감독은 ‘영아와 같이 있

는 것’, ‘영아를 관찰하거나 보는 것’, ‘영아에게 가르치거나 설

명하는 것’을 의미한다[43]. 보육자의 적절한 감독은 영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상해를 예방하

는 역할을 한다. 부모 3,918명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자기 효능

감과 감독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 Kakefuda 등[2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부모들은 영유아기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구되

는 적절한 감독에 대해 매우 낮은 자기 효능감을 보였지만 감독에 

의해 자녀의 상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보육교사는 하루 평균 10시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이중 대

부분의 시간을 영유아와 같이 한다. 보육교사는 영아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는 반면 유아의 경우에는 안전한 행동을 어

느 정도 내면화한다고 보고 간헐적으로 감독한다. 이처럼 교사의 

감독 수준은 영유아의 연령, 기질, 성, 그리고 환경적 맥락에 따

라 달라진다[31, 32, 49]. 최근에는 영유아의 사고 위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보육자의 감독이 상해를 예방하는 요인이 되지만, 

영유아의 사고 위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보육자의 감독만으로 

영유아의 상해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16, 

35, 36, 40].

보육교사가 감독 수준을 높이면 영아의 상해위험은 감소한다. 

보육교사의 영아에 대한 감독 수준은 영아의 상해위험과 관련된 

보육교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역으로 보육교사의 상해위험

에 대한 인식은 영아의 감독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34].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의 감독 수준이 영아의 상해위험을 

줄이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의 상해에 대한 인식은 영아를 지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보

육교사의 행동을 결정하므로[2], 영아의 상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상해위험에 대한 인식이 교사의 감독 수준

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육교사의 상해위험에 대한 인식이 보

육교사의 감독 수준을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육교사, 영아, 그

리고 보육환경의 특성과 같은 중재 변인이 있기 때문이다[18, 33]. 

교사가 영아에게 단순히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영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으며 사소한 상해를 경험한 후 영아가 사고의 위험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다. 영아에게 위험한 상황에서 조심하라고 하

는 지도는 영아가 위험한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조심할 수 있는 능

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아의 상해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

를 갖지 못한다[35, 36]. 즉 영아의 발달수준에 적절한 지도가 병

행되어야 교사의 감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보육교사가 영아

의 발달수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지니고 그들의 상해위험을 예

견하다면 효과적인 상해예방 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53]. 

영아는 성인의 감독 없이 안전한 행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유아가 되면 종종 안전 

규칙을 회상할 수 있으며 더 발전된 운동 능력을 지닌다. 이러한 

진보는 보육교사로 하여금 유아의 발달에 기초한 안전 전략이 영

아에게도 가능할 것이라는 오인을 하게 한다. 보육교사가 효과적

으로 상해를 예방하는 것과 상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노력과는 다르다. 보육교사의 영아 발달에 

대한 지식과 자기 효능감은 보육교사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증

진하는 인지적 요인이다. 영아의 발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지니

고 자신을 더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보육교사는 영아의 상해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15, 19]. 

자기 효능감은 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 변인으로서 자기 효

능감이 높은 교사는 영아의 상해 발생률을 줄인다[3]. Nicklaus

와 Ebmeier [39]는 영아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감독 수준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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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 효능감 수준을 증진한다고 주장하였다[17]. 인간의 신념

체계 중 하나인 본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은 인간

의 행동과 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4, 6]. 

교사가 지각하는 자기 효능감은 교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강력

한 요인으로[52],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교수 행동에 

도움을 준다[5].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이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한다면, 그들은 행동을 수행하려고 더 잘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교사가 자신의 능력을 부적절하다고 여긴

다면, 행동을 취하는데 주저할 것이다. 자기-효능감을 높게 인식

하는 교사는 위험 상황에 더 쉽게 정보를 처리하며,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맥락에서 적절한 안전 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보육교사의 자기 효능감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의 일상적

인 생활 사건을 조절하고 필요한 행동을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지

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육교사가 자신을 유능하게 인식하는 

데에는 적절한 보육 반응에 대한 지식, 과업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영아에게 적절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신념이 포함된다. 교시 효능감이 교사의 적극성[24], 교사의 역할

수행 수준[23], 교사 행동의 질[48], 직무 스트레스[14, 29], 창의

성[20]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있으나 상해예

방 맥락에서 교사의 자기 효능감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보육교사의 감독과 관련하여 자기 효능감을 살펴

본 연구는 없다. 영아의 상해예방과 관련하여 보육교사가 인식하

는 자기 효능감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직무만족도가 높은 교사는 전형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수행력을 보일 뿐 아니라 더 낮은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

을 보인다[11, 12].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보육교사가 영

아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

다.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영아의 상해위험 간 관계를 조

사하는 노력들이 영아의 상해예방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이루어

져 왔다.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영아의 상해

위험이 높아진다[11, 47]. 즉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영아

의 상해 발생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육교사가 잠시라도 감독

을 소홀히 하면 영아는 안전사고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장

의 영아 보육교사들은 영아를 돌보면서 체력적 소진을 경험하기 

쉬우며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겪

는 것으로 보고된다[22].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영아의 건

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44], 영아에 

대한 감독을 부적절하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47]. 영아에게 일

어날 안전사고를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반대로 영아의 안전사고

의 가능성에 대해 무감각한 경우 영아의 상해위험은 커질 수 밖

에 없다[55]. 

이렇듯 영아 보육교사의 감독 행동은 직무 스트레스, 자기 효

능감 간의 관계에서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감독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기도 하지만 여러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가 감독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직무 스트레스가 교사의 감독 행동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에서 이루어진 보육교사의 감독 행동에 대해 다룬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려우며 특히 교사의 감독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직무 스트레스 

변인을 다룬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 보육교

사를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과 직무 스트레스가 감독 행동에 어떠

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특히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

해 직무 스트레스가 감독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그 동안 별로 다루어지지 않은 영아 보육

교사의 자기 효능감과 직무 스트레스가 감독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여 영아 보육교사의 자기 효능감과 직무 스트레스에 대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영아 상해예방을 위한 감독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아 상해예방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 보육교사의 자기 효능감, 직무 스트레스 그리고 

감독 행동간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영아 보육교사의 자기 효능감과 직무 스트레스가 감

독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영아 보육교사의 자기 효능감은 감독 행동과 직무 스

트레스 간 관계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가?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영아반 보육교

사 300명에게 상해예방을 위한 감독 행동, 자기 효능감, 직무 스

트레스에 관하여 질문지로 작성을 요청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기

간은 2011년 11월 7일부터 11월 11일 사이에 어린이집에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회

수하였다. 296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8.7%) 이중 누락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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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 총 292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

학적 배경은 다음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연구 도구

(1) 감독

Morrongiello와 House [34]의 부모감독태도 질문지(parent 

supervision attributes profile qusestionnaire)를 본 연구자가 영

아 보육교사에 맞게 수정, 번안하여 아동학 전공 교수 3인에게 척

도의 내용타당도를 구하였다. 이 척도는 29개 문항으로 보호(9개 

문항, 예: 나는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생각한

다), 감독(9개 문항, 예: 나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

확하게 알고 있다), 위험 인내(8개 문항, 예: 나는 아이가 하고 싶

은 데로 둔다), 사고 원인(3개 문항, 예: 아이가 다쳤을 때 운이 나

쁜 탓으로 돌린다)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

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는 .77~.79로 나타났다.

(2)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척도는 Chang 등[13]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를 아동학 

전공 교수 3인에게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구하였다. 이 척도는 물

리환경, 직무요구, 자율성 결여, 직무 불안정, 직장문화, 관계갈

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의 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점수는 (실제점수–

문항수)×100/(각 영역의 최고점수–문항수)로 구하였으며, 직무 

스트레스 총점은 (각 영역 점수의 총합)/8로 구하였다. 점수범위

는 0–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신뢰도 Cronbach a는 .61–.83

이었다. 

(3) 자기 효능감 

영아 보육교사의 자기 효능감은 Bandura [7]가 개발한 자기 

효능감 척도(teacher self-efficacy scale)를 Kim과 Kim〔25]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0문항으로 가정연

Table 1.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92)

Variable Frequency (%)
Type of childcare center National and public and corporate childcare center   	   88 (30.3)

Private childcare center 	 120 (41.0)

Workplace childcare center 	   16 (  5.6)

Family childcare center 	   68 (23.1)

Childcare teachers’ age (yr) Below 25   	   46 (15.8)

25–30   	   65 (22.3)

30–35 	 105 (35.9)

35–40   	   43 (14.7)

Above 40 	   33 (11.3)

Childcare teac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7 ( 9.1)

Two–or three–year college 	 121 (41.3)

University 	 117 (40.2)

Graduate school or over 	   27 (  9.4)

Childcare teachers’ teaching experience (yr) Below 1 	   29 (10.2)

1–3 	   86 (29.4)

3–7 	 113 (38.6)

7–10 	   43 (14.8)

Above 10 	   20 (  6.9)

Childcare teachers’ marital status Single 	 186 (63.7)

Married 	   92 (31.5)

Divorced 	   14 (  4.8)

Childcare teachers’ certification level Director certificate 	   27 (  9.2)

First 	 182 (62.3)

Second 	   77 (26.4)

Third 	     6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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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및 긍정적 학습 환경 조성 효능감, 교수 효능감, 지역기관 연계 

효능감, 의사결정 참여 효능감 등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로서의 자

신을 유능하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는 .77–.84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교사의 상해예방을 

위한 감독 행동, 자기 효능감,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

대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 효능감이 감독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

다. 그리고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8]가 

제안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50]로 매

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1. 보육교사의 감독행동, 자기 효능감, 직무 스트레스간 상관관계 

보육교사의 감독행동, 자기 효능감, 직무 스트레스간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

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보육교사의 감독행동과 교사의 효능감

은 정적 상관(r=.33, p<.001)을 보였고 직무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r=–.25,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효능감

과 직무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r=–.47, p<.001)을 보였다. 

2. 보육교사의 감독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보육교사의 감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효능감과 직무 스

트레스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전 기본 가정과 만

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계수와 

Durbin-Watson 계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VIF 지수는 1보다 

작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urbin-

Watson 계수도 1.30–1.94로 잔차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Table 3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직무 스트레스만 투입한 모델 1

의 경우 감독행동에 미치는 설명력을 29%였으며, 직무 스트레스

(b=–.514, p<.05)는 감독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감독행동

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직무 스트레스 변인에 자기 효능감을 투입

하자 감독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34%로 모델 1에 비해 증가하였

다. 직무 스트레스(b=–.471, p<.05)는 감독행동에 부적 영향을 

주지만, 자기 효능감(b=.436, p<.05)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아 보육교사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감독행동을 덜 하며,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감독행동을 더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감독 행동에 직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

쳤고,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이 영향을 미쳤다. 

3.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감독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

감의 매개효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감독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 효

능감의 매개효과를 Baron과 Kenny〔8]의 방법으로 알아본 결과

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보육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자기 효능감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343, p<.05), 2단계에서

는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감독 행동을 유의하

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514, p<.05). 마지막 단계

에서는 자기 효능감(b=.436, p<.05)과 보육교사 직무 스트레스

Table 2. Correlation among Childcare Teachers’ Supervision Behaviors, Self-Effi-
cacy, and Job Stress (N=292)

Variable M (SD)
Supervision
behaviors

Self-efficacy
Job 

stress
Supervision behaviors 94.97 (3.33) 1
Self-efficacy 87.21 (4.71)  .33*** 1
Job stress 67.87 (3.02) –.25*** –.47*** 1

***p<.001. 

Table 3. Regression Analysis for Self-Efficacy, Job Stress, and Teachers’ Supervi-
sion Behaviors

Variable
Model 1 Model 2

β t β t
Job stress –.514 –15.268* –.471 –9.318*

Self-efficacy  -   -  .436  5.212*

R² .293  .347
DR²      -  .054
F 129.256* 77.245*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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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71, p<.05) 모두 감독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나 2단

계와 비교하여 감독행동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즉 3단계에서

는 감독행동의 b값(–.471)이 2단계에서의 b값(-.514)보다 작으

므로 자기 효능감의 부분적 매개효과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Figure 1),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Sobel test [50]로 확인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났다(Z=–2.21, p<.05). 

논 의

본 연구는 영아 보육교사의 자기 효능감, 직무 스트레스 그리

고 감독 행동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영아 보육교사의 

자기 효능감, 직무 스트레스 그리고 감독 행동 간에 어떠한 관계

가 있는지, 영아 보육교사의 감독 행동에 자기 효능감과 직무 스

트레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아 보육교사의 자기 

효능감이 감독 행동과 직무 스트레스에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

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감독행동과 교사의 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고 직무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자기 효능감과 직무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보육교사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감독행동을 더 많이 하

며, 보육교사의 효능감이 낮을수록 감독행동을 덜 한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또한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감독행동

을 더 많이 하며,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감독행동

을 덜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보육교사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자기 효능감이 낮을수록 직

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보육교사의 감

독행동과 교사의 자기 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Allinder [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보육교사의 높은 직무 스트

레스는 그들이 돌보는 영유아에 대한 감독 및 통제 기능을 저하시

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본 Berridge [9]와 Ward와 Skuse [54]

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기 효능감과 직무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Thakur [51]의 연구결과

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 보육교사의 자기 효능

감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영아특별직무교육

에 영아 보육교사의 자기 효능감을 고취하는 다양한 내용을 첨가

하여 영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아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감독 행동에 부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기 효능감은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 보육교사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감독 행동을 덜 하며,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감독행동을 더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감독 행동에 직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쳤고,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

는 자기 효능감이 초임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

력을 갖는 변인으로 나타난 Yoo 등[5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

다. 본 연구결과는 영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

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지원하고 

장시간 영아를 돌보면서 점심시간마저 영아를 돌보느라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함을 시사

한다. 영아 보육교사가 연구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경력

이 있는 유휴인력을 보조교사로 투입하거나 60대 이상의 어르신 

Figure 1.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job stress and supervision 
behaviors. *p<.05.  

Table 4.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Job Stress and Supervision Behaviors

Step Variable β R² F
Step 1 (independent→mediate) Job stress→self-efficacy –.343* .162 61.243*

Step 2 (independent→dependent) Job stress→supervision behaviors –.514* .293 129.256*

Step 3 (independent, mediate→dependent) Self-efficacy→supervision behaviors  .436* .347 77.245*

Job stress→supervision behaviors –.47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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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도우미를 점심시간에 투입하고 교사들은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독 행동과 직무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이 

매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감독 행동이 높은 교사는 상대적으로 감

독 행동이 낮은 교사들보다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졌으며, 이러한 

자기 효능감은 감독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직무 

스트레스와 감독 행동의 관계에서 간접 효과를 갖는 보호요인으

로서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효과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효능감이 직무 스트레

스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낮춘다고 보고한 Schunk [46]의 연구와 

Cho와 Koo [1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감독 

수준이 높은 교사는 상대적으로 감독 수준이 낮은 교사보다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며 이러한 자기 효능감은 교사의 감독 행동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직무 

스트레스가 감독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기 효능감

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영아 보육교사의 자기 효능감을 제고하

여 영아의 상해위험에 대한 감독 수준을 높이고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자기 효능감은 교수행

위를 통해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12] 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직무만족

도와 관계가 있다[11]. 교사의 자기 효능감은 교사 초기 단계에서

는 교사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지만 교사가 경력을 쌓으면서 굳

건해지며 중간 이후 단계에서는 동기유발과 직무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도전감을 제공한다[26]. 다른 직종에 비해 근무

환경이 열악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직무 스트레스를 조절하

고 영아 상해위험에 대한 감독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육교

사의 자기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때 효

능감 증진 프로그램은 교사의 경력을 반영한 차별화된 내용이 제

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영아 보육교사의 자기 효능감, 직무 스트레스 그리

고 감독 행동 간 관계를 살펴보고, 영아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

스와 자기 효능감이 영아의 상해예방을 위한 감독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효능감이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매개효과를 증

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

기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영아 보육교사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더 넓은 지역의 영아 보육교사를 포함하여 

추후에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의 자기 보고 질문지에 의지하여 직무 스트레스, 자기 효능감, 상

해예방을 위한 감독 수준을 측정하였기에 영아 보육교사의 실제 

직무 스트레스, 자기 효능감, 상해예방을 위한 감독 수준과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교사의 행동관찰 및 교사 면담을 

병행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영아 보

육교사의 상해예방을 위한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육교사의 

높은 자기 효능감이 직무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감독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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